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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story about the three-generation family who have run boatyard manufacturing 

business settled down since 1952 in 65 years of the refuge from Wonsan Boatyard to 

Chilsung Boatyard and the live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built and repaired boats.

There are also the stories of fishing boats that cannot be counted.

While the boat's frame and sight edge were changed from wooden to steel, and the large 

and small fishing boats that lit the dawn of Sokcho harbor were being dismantled for use, 

The Chilsung Boatyard here seems to have been facing the time calmly on the shore of 

Cheongcho Lake, carrying and passing countless life stories.

Chilsung Boatyard, which closed the existing boatyard in 2017, is now home to <Chosunso 

Salon> Cafe, a small exhibition space remodeled from its old factory building, and 

<YCRAFTBOATS> which manufactures recreational canoes, kayaks and connects the 

boatyard's pulse.

1952년부터 원산조선소-칠성조선소로 이어진 65년 피난을 내려와 조선소 문을 열고,

운영을 맡아온 가족 3대의 이야기와 이 터를 배경으로 배를 손수 만들고 수리해온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곳 조선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고기잡이 배들의 이야기도요.

목선에서 철선으로, 또 플라스틱으로 배의 뼈대와 외연이 바뀌고 속초 항구의새벽을

밝혔던 크고 작은 어선들이 어느새 쓰임을 다해 해체되는 동안 이곳 <칠성조선소>는

셀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품고 또 흘려 보내며 청초호변에서 담담히 시간을 

마주해왔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존 조선소의 문을 닫은 <칠성조선소>는 현재 오랜 사택을 활용한

<조선소쌀롱>카페와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전시공간, 그리고 레저용 카누,

카약을 제작하며 조선소 맥을 이어가는 <와이크래프트보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Chilsung Boatyard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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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sung Boatyard

Type Story

칠성조선소

서체이야기

Name Sandoll Chilsung Boatyard

Project

participants

Chilsung Boatyard (Choi Yunseong, Baek Eunjeong, Choi Seungho)

ID.bridge (Park Jaehyeon)

Sandoll (Kang Juyeon, Jin Yuseong)

2019Year

폰트명 Sandoll 칠성조선소

프로젝트

참여인원

칠성조선소 (최윤성, 백은정, 최승호)

아이디브릿지 (박재현)

산돌 (강주연, 진유성)

2019출시년도

칠성조선소 서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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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한 폰트는 저희 아버지께서 배에 이름을 쓰시던 글씨체 입니다.

배를 다 짓고 난 후, 혹은 수리가 끝이 나고 새 페인트로 칠을 마치고 나면 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배에 이름을 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설이 자동화가 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저희처럼 작은 조선소에는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의 글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비슷하게 생긴 배들이어도 배에 

써있는 글씨체를 보면 어느 조선소를 이용하는 배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저희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담긴 글씨체 이기도 합니다.

This is the font from my father's handwriting which he used to write the names on the boat.

He wrote the name of boats at the very last moment of building process or repair work, and  

before the boats return to the water.

In small boatyards like us, writing on the boat was a job for a person because the facility for 

lettering was not modernized, therefore each boatyard had own unique writing style. 

Because of my father's writing style I could recognize the boats from my boatyard among 

similar looking boats at a pier.

Last February, before the boatyard re-opened in a new look, my father rewrote “Chilsung 

Boatyard” on the old building’s wall. After seeing my father writing all the letters and 

suffering for a few days due to cold weather, we started thinking, ‘how can we leave my 

father’s handwriting?’

지난 2월 조선소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기 전 아버지께서 공장의 오래 된 건물의 

벽에 써있던 다 지워져 가던 ‘칠성조선소’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추운 날씨 탓이었는지 

글씨를 다 쓰시고 몸살로 며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글씨체를 남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Chilsung Boatyard Typ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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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바르고 힘있는 <아버지의 글씨>는

칠성조선소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는 글씨를 참 잘쓰십니다.
My father writes very well.

칠성조선소 서체 이야기

아버지는 글씨를 참 잘쓰십니다.
My father writes ver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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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글씨를 참 잘쓰십니다.
My father writes very well.

아버지는 글씨를 참 잘쓰십니다.
My father writes very well.

Chilsung Boatyard Typ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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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조선소 서체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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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sung Boatyard Type Original Drawing

08



칠성조선소 서체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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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

대풍

순양

방주

북양

일길

오성

용진

일광

왕성

Chilsung Boatyard Type Original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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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조선소칠성조선소

칠성조선소 서체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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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조선소 Sandoll 칠성조선소

칠성조선소 원도(原圖)

칠성조선소 Sandoll 칠성조선소

칠성조선소 원도(原圖)

Chilsung Boatyard Type Original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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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의 뼈대는 자소간 공간의 차이가 크고, 받침의 무게중심이 모임꼴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갖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활자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보다 

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뼈대에 기반하여 새로운 뼈대를 설계였고 

이를 바탕으로, 살을 입혀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산돌이 서체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체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기존 원도의 특징과 뼈대를 

분석하여 현대적인 구조로 재해석하였습니다.

① 서체 특징 - 결구

칠성조선소 서체 디자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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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도의 독특한 부리는 납작붓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려진’ 형태인 반면 맺음은 붓의 ‘쓰기’ 

방식에 따라 점점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폰트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되었는데, 부리의 경우 좀 더 명료한 

가독성을 위해 두께감을 살려주었습니다. 맺음 역시 아래쪽의 날카로운 삐침형태로 인해 기둥이 

짧아보일 수 있는 착시를 막기 위해, 두께를 완화하고 삐침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② 서체 특징 - 부리 / 맺음

Chilsung Boatyard font Design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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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의 특정 자소(ㄴ,ㄷ,ㄹ,ㅌ,ㅁ,ㅂ 등)들이 갖는 특유의 기울기로 인해 전체적인 

글자 외형이 마름모꼴처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살려 글꼴의 인상이 

마름모꼴 형태를 갖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좌우로 각도가 벌어지는 <ㅁ,ㅂ>

계열에서는 가로받침꼴의 안쪽 획의 기울기를 완화하여 서체로서의 안정감을 

더해, 칠성조선소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③ 서체 특징 - 형태요소

칠성조선소 서체 디자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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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체 특징 - 역동성

원도에서 도출한 날렵한 삐침과 허획 

요소를 서체 곳곳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활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획과 획 사이 공간에 잉크 트랩 장치도 

추가하여 서체의 개성을 더하였습니다.

받침 ‘ㄴ’자의 경우는 글자 모임꼴에 따라 

획 구조가 변화하는 특징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Chilsung Boatyard font Design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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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체 특징 - 라틴

칠성조선소 서체 디자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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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체 특징 - 문장부호

Chilsung Boatyard font Design feature

18



걸어가다가 배만 보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일하던 때 생각이요.

저는 목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걸어가다가 배만 보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일하던 때 생각이요.

저는 목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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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배만 보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일하던 때 생각이요.

저는 목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걸어가다가 배만 보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일하던 때 생각이요.

저는 목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나는 속초의 배 목수 입니다> 중에서

Sandoll 칠성조선소 40 pt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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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ll 칠성조선소

240 pt

배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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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ll 칠성조선소

109 pt

안전
제일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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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앞바다속초앞바다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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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앞바다속초앞바다
Sandoll 칠성조선소

125 pt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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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ll 칠성조선소

55 pt 

원산조선소

since 1952

속초의 배 목수

since 1952

속초의 배 목수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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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52

속초의 배 목수

Sandoll 칠성조선소

55 pt  

since 1952

속초의 배 목수

Sandoll 칠성조선소

75 pt  

Sandoll 칠성조선소

95 pt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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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Sandoll 칠성조선소

240 pt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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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속초의 배 목수 입니다> 중에서

업 배 목수 하루 일당 나무 도구 

손 나무배 조선소 명태 오징어 

선택과 후회 돈과 밥 속초 고향 

청초호 영랑호 자연 집 가족 

웃음 냉면 커피 술과 담배 노래 

통일 제주도 건강 나이 인생

Sandoll 칠성조선소

20 pt / 10pt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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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지성의 쉼터 곱창전골
채널 1969

Local Shops X Laon Market

PROGRAM at NIGHT

PROGRAM on SUNDAY

칠
성조선소

페
스 티 벌

젊은 지성의 쉼터 곱창전골
채널 1969

Local Shops X Laon Market

PROGRAM at NIGHT

PROGRAM on SUNDAY

칠
성조선소

페
스 티 벌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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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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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피터 할머니 전집, 완앤송

A-Place, ShrimpBox동해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번길 45

@칠성조선소

FOOD

FROM

일반티켓 네이버 예매 44,000원 / 현장판매 55,000원

교정

김목인

YOUR SONG IS GOOD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양보, 피터 할머니 전집, 완앤송

A-Place, ShrimpBox동해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번길 45

@칠성조선소

FOOD

FROM

일반티켓 네이버 예매 44,000원 / 현장판매 55,000원

교정

김목인

YOUR SONG IS GOOD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17일

11월2018

3일

라
이
브

칠 성

칠성조선소 서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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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티켓 네이버 예매 44,000원 / 현장판매 55,000원

파라솔 새소년japanKICELL

EMERSON KITAMURA japan

씽씽 강산에japanYOUR SONG IS GOOD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일반티켓 네이버 예매 44,000원 / 현장판매 55,000원

파라솔 새소년japanKICELL

김목인 EMERSON KITAMURA japan

씽씽 강산에japanYOUR SONG IS GOOD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17일

11월

3일

2018 시
네
마

칠 성

Chilsung Boatyard Typ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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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원산조선소’ 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열고, 2017년 8월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수리하여 바다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칠성조선소는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살롱, 뮤지엄, 플레이스케이프, 

오픈 팩토리 네 개의 공간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CHILSUNG

BOATYARD

HISTORY

Museum

칠성조선소 뮤지엄은 조선소에서 사용하던 

공구나 오브제 그리고 사진 등을 이용한 

작품으로 스토리텔링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한 때는 사무실, 

식당, 작업공간,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살롱은 1974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조선소 

가족들이 살던 공간 이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식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입니다. 

Salon

칠성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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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Salon

Open Factory

Marine Rail Way

Play Scape
Museum

플레이스케이프는 파도, 산, 나무 그리고 

배를 주제로 한 조형물입니다.

이 곳은 커다란 나무를 자르고 켜던 

제재소가 있던 공간입니다.

오픈 팩토리는 와이크래프트보츠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 자리는 

배를 만들던 공간이었습니다.

Play Scape Open Factory

Chilsung Boat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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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 내 낵 낸 낼 냄 냅 냇 냈 냉 냐 냑 냔 냘 냠 냥

다 닥 닦 단 닫 달 닮 닯 닳 담 답 닷 닸 당 닺 닻

닿 대 댁 댄 댈 댐 댑 댓 댔 댕 댜 더 덕 덖 던 덛

라 락 란 랄 람 랍 래 랙 랜 랠 램 랩 랫 랬 랭 랴

략 랸 럇 량 러 럭 런 럴 럼 럽 럿 렀 렁 렇 레 렉

마 막 만 많 맏 말 맑 맒 맘 맙 맛 망 맞 맡 맣 매

맥 맨 맬 맴 맵 맷 맸 맹 맺 먀 먁 먈 먕 머 먹 먼

바 박 밖 밗 반 받 발 밝 밞 밟 밤 밥 밧 방 밭 배

백 밴 밸 뱀 뱁 뱃 뱄 뱅 뱉 뱌 뱍 뱐 뱝 버 벅 번

셀 셌 셍 셔 셕 션 셜 셤 셥 셧 셨 셩 셰 셴 셸 솅

소 속 솎 손 솔 솖 솜 솝 솟 송 솔 솨 솩 솬 살 솽

칠성조선소 서체 글리프

35



한글 2,780자

라틴 100자

문장부호 405자

추가딩벳자 5자

Hangle 2,780 glyphs

Latin 100 glyphs

Symbol 405 glyphs

Additional Symbol 5 glyphs

염 엽 엾 엿 였 영 옅 옆 옇 예 옌 옐 옘 옙 옛 옜

외 왹 왼 욀 욈 욉 욋 욍 요 욕 욘 욜 욤 욥 욧 용

즈 즉 즌 즐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짊 짐 집

짝 짠 짢 짤 짧 짬 짭 짯 짰 짱 째 짹 짼 쨀 쨈 쨋

추 축 춘 출 춤 춥 춧 충 춰 췄 췌 췐 취 췬 췰 췸

췹 췻 췽 츄 츈 츌 츔 츙 츠 측 츤 츨 츰 츱 츳 층

카 칵 칸 칼 캄 캅 캇 캉 캐 캑 캔 캘 캠 캡 캣 캤

캥 캬 캭 컁 커 컥 컨 컫 컬 컴 컵 컷 컸 컹 케 켁

타 탁 탄 탈 탉 탐 탑 탓 탔 탕 태 택 탠 탤 탬 탭

탰 탱 탸 턍 터 턱 턴 털 턺 텀 텁 텃 텄 텅 테 텍

파 팍 팎 판 팔 팖 팜 팝 팟 팠 팡 팥 패 팩 팬 팰

팸 팹 팻 팼 팽 퍄 퍅 퍼 퍽 펀 펄 펌 펍 펏 펐 펑

하 학 한 할 핥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핼 햄 햅 햇

했 행 햐 향 허 헉 헌 헐 헒 험 헙 헛 헝 헤 헥 헨

Chilsung Boatyard Type Gly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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